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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대, 제3의 동물 복제실험 성과
김우식 부총리, 개․늑대 아닌 다른 동물 … 빠른 속도로 위기 극복

서울대 수의대가 개와 늑대가 아닌 제3의 동물에 대한 복제실험을 진행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

졌다.

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1월22일 서울대 수의대 산과(産科) 실험실을 시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

“서울대학교 측에서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다른 동물들도 여럿 있었으며 우리나라에만 있는 연구결과라고 

보고받았다”고 말했다.

또 “서울대 수의대가 보이고 있는 뛰어나고 독창적인 연구성과는 우리나라 과학계가 세계적으로 도약하는 

데 디딤돌이 될 것”이라고 전망했다.

아울러 “수의대는 재작년에 겪었던 아픔(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태)을 전화위복의 

기회로 삼아 빠른 속도로 위기를 극복했다”고 평가했다.

이어 “과학기술부는 수의대 이병천 교수팀의 동물복제 연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, 정해진 

프로그램에 따라 수의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”이라고 약속했다.

하지만, 황우석 전 교수 사태로 공사가 중단된 수의대 의생명공학연구동 지원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“당장 

뭐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허락된 여건에서 서울대 측과 협의할 생각이 있다”며 말을 아꼈다.

수의대 방문에 앞서 이장무 총장과 환담을 나눈 김우식 부총리 일행은 수의대 생명공학연구실과 산과 실험

실 등을 둘러본 뒤 수의대 연구원들과 오찬을 하며 노고를 격려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

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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